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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

는 국가대표 공격수 손흥민(24)이 리그 3 4호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24일(한국시간) 영국 미들즈브러의 리

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20162017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혼

자 두 골을 몰아치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에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7분 빈

센트 얀센의 패스를 이어받으며 페널티지역 안으로

침투 왼발 슛으로 미들즈브러의 골문을 열었다 10일

스토크시티 전 이후 2주 만에 만들어낸 득점이었다

전반 23분에는 시즌 4호 골까지 만들어냈다 손

흥민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상대 수비수와 공을

경합하다가 돌아서면서 이번엔 오른발 중거리 슛으

로 이날 경기 멀티 골을 작성했다

10일 스토크시티와 4라운드 경기에서 혼자 2골 1

어시스트로 맹활약한 손흥민은 다시 한 경기에 두

골을 몰아치며 이번 시즌 리그 3 4호 골을 연달아

기록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던 2013년 11월과

2015년 2월에 두 차례 해트트릭을 작성했고 국가

대표 경기에서도 지난해 9월 라오스를 상대로 해트

트릭을 기록한 바 있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인 첫 해트트릭을 노려봤으나 추가 득점을 올

리지는 못했다

손흥민은 전후반 90분을 모두 소화했다 이날

승리로 4승 2무가 된 토트넘은 승점 14를 기록하며

2위로 도약했다

영국 유력지 가디언은 토트넘 손흥민의 두 골로

미들즈브러를 몰아내다라는 기사에서 손흥민이

찬란한 득점 세례를 기록했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전반전에 관해 손흥민의 독무대였다고 설명하는

등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현지 언론의 극찬이 쏟아

졌다 연합뉴스

판타스틱 손

토트넘손흥민 2골 원맨쇼

미들즈브러전 21 승리 이끌어

광주 FC가 창단 최다승 도전을 다음으로 미뤘다

광주 FC가 지난 24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2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상위 스플릿 창단

최다승(11승) 포항전 첫 승이라는 세 마리 토끼

를 쫓았던 광주의 도전도 실패로 돌아갔다

김민혁과 송승민을 공격 전면에 내세운 광주는

여름와다이종민본즈로 중원을 채웠다 경고

누적으로 한 경기 쉬어갔던 김영빈이 돌아온 수비

진은 이으뜸 정호정 박동진으로 구성됐다 골대

는 윤보상이 지켰다

전반 13분 광주 송승민이 중원에서 드리블 쇼

를 펼치며 포항 진영으로 치고 올랐다 하지만 슈

팅이 상대 수비수를 맞고 튕겨나갔다 이어진 코

너킥 찬스에서는 이으뜸이 문전 경합 과정에서

흘러나온 공을 잡아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비켜갔다 27분 송승민의 매서운 슈팅에 이어 전

반 38분에는 와다의 명품 프리킥이 나왔지만 이

번에는 골키퍼김진영의 손에걸렸다

후반 16분 00의균형을깨는 포항의 공세가 이

뤄졌다 중앙에 있던 양동현이 오른쪽에서 치고

오르던 라자르에게 패스를 했고 수비수들을 왼

쪽에 두고 전진한 라자르가 대포알 슈팅을 날리

며 광주의 골망을흔들었다

이후 추가골 없이 경기가 끝나면서 광주는 오

는 10월2일 안방에서 열리는 FC 서울과의 33라

운드에서 최다승과 상위 스플릿을 노리게됐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광주 FC 내달 2일 안방서상위스플릿도전

2016 학교스포츠클럽광주지역핸드볼경기대회가 24일 광주동구서석동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체육관에서열렸다 남자중학부예

선에참가한우산중학교와밀알두레학교의경기에서우산중김영웅이밀알두레중의수비벽을뚫기위해몸을날리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창과방패

포항원정 01 패


